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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ocial stigma perceived

by out-of-school adolescents on smart phone addiction;

exploring the direction of activities through verification

of the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Han, Eun Su
School vice-commissioner, Gyeongsangbukdo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Background &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has an 

effect on out-of-school youth perceived social stigma and it goes to smart phone addiction.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the data was taken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hich surveyed 

the Out-of-School Youth Panel in 2014, the second survey of the Youth Panel found mediating effect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Findings/Conclusions:  First, the analysis on the average smart phone addiction out of school adolescents showed 

a hight percentage for girls than boys. Second, the social stigm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mart phone addiction. Third, ego-resilience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in relation between social stigma and 

smart phone addiction.

Implications:  On the findings, in order to lessen smart phone addiction caused by the social stigma, we 

suggested that we should find different kinds of ways to improve ego-resilience and conduct follow-up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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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한 활동 방향 탐색

한은수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장학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간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

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결론: 첫째, 남녀 청소년의 잠재평균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

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

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 경로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 증진 방안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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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이후 출생한 현재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불리며 어릴때부

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다[1].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청소년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한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

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전년 대비 3.3%p 

증가하여 2013년 본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특히 청소년층이 35%대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작스

런 원격수업 전환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비대면 활동 강조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우울 및 공격성[3, 4, 5], 학교폭력[6]과의 높은 연관성이 보고되었

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 발생 비율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7]. 우리나라는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1)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

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

교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

등학교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8].

자기계발과 검정고시,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9, 10, 4, 5].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업 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선입견과 편견, 무시가 39.6%로 가장 높았다[1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대면활동을 위축시키고 비대면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학교 내 청소년들과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교적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스

마트폰 사용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다. 스마트폰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탐색하고 지식을 쌓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사이버 비행 또

는 음란물 접근 등의 경험과 동시에 과잉 사용 경향이 나타나면서 결국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

용에 이르게 될 수 있다[5].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휴대의 용이성과 SNS 사용 급증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 것[12, 13, 14, 2]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 개입을 위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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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낙인감은 사회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보호 요인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최홍일과 정윤미[5]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

었고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우울감을 간접경로로 투입후에는 우울이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16, 17, 18], 학

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향하는 경로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역동적 능력

[19]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감을 조절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있

어서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박소연

과 유미숙[18]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키는 상담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자아탄력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선행연구 분석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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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20].

중독 용어 사용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치유서비

스 이용에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어 중독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어감은 줄여주는 대신 병리적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시켜 주고 학계와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사용자 스스로 조절하며 사

용하는 방향성과도 부합하기 위해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과의존(over-Dependence)’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21].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현황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전년 대비 3.3%p 증가하여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5.6%p 상승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2].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우울 및 공격성을 높이며[3, 4, 5], 학교폭력[6], 정신건강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22]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얻지 못한 친밀

감과 유대감을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

함으로써 부모와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커지고[20], 스마트폰 중독 수준

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

자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에 더 과의존적이며[2],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3]. 반면 청소년의 스

마트폰 중독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스마트폰은 일정관리, 정보검색, 구매, 학습, 여가, SNS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

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휴대성이 향상되고, 즉시성과 이동성이 강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행동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인터넷 게임은 보통 남성 위주로 제작되어 남성이 더 흥미를 가

지는 특성으로 인해 남성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24] 인터넷 게임 중독은 남자 청소년이 

더 높은 편이었지만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뛰어난 스마트폰은 여자 청소년이 관계형성

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13].

이상과 같이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목적과 용도에 차이가 있어 스마트폰 중

독 개입을 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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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낙인과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가. 사회적 낙인과 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함께 주변인들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체성 형성기

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 부정적 영향력은 특히 크다[25]. 문진영과 박주원, 이창문[26]은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을 일반 청소년이 아닌 평가 절하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과 지위상실을 자신이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고은정과 김병년[15]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야기하

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홍일과 정윤미[5]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

회적 낙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량도 함께 높아져 결국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보다는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특성과 함께 모바일 게임 광고 노출이 주된 이유라고 

하였다[26].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

서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15].

나.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탄력성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 벗어나면서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

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27], 검정고시나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학

교 밖에 나왔지만 정규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와 또래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감

을 경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10, 28, 25], 자아존중감 감소[28], 삶의 만족도 감소

[29], 진로장애[3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이다. 자아탄

력성은 개인의 감정 수준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낙담하거나 스트레스 상

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31],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에 위협이 될 

만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적응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인으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영과 우정희[28]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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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이종남과 

한상미, 김가희[25]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진숙과 신혜숙, 문현주[33]는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 수준이 높을 때 탄력성은 낮았다고 하였다.

다.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김진영 등[34]은 스마

트폰 중독군에서 정상군보다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해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게 

되며 자신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빠져들 위험이 있어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은주[17]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구세희

[16]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정경아와 김봉환[35]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이 도움된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스마트폰 의존을 낮춘다는 연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권오형

과 문재우[14]는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박소연과 유미숙[18]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

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의존을 경

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사용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에 걸쳐 정규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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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중 진학, 복교 등의 탈락율과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2차년도(2014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차년도 연구대상자 599명 

중 조사 당시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454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교나 검정

고시로 인한 진학 등을 응답한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자 454명 중 남자 청소

년은 275명, 여자 청소년은 179명이었다.

2. 분석 자료

가. 사회적 낙인감

본 척도는 2014년「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2차년도 데이터의 조사항목으로, Harvey 

(2001)가 개발하고 주금옥(2002)이 번안한 뒤 배주미 등(2010)이 사용한 척도 중 학업중단 청소

년의 사회적 낙인감에 적합한 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36]. 리커트 4점 척도이며 문항은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등 부정적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낙인감의 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추정한 결과는 .858이었다.

나. 자아탄력성

본 척도는 2014년「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2차년도 데이터의 조사항목으로, 김지경 등

[37]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 중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다. 리

커트 4점 척도이며 문항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추정한 결과는 .724이었다.

다. 스마트폰 중독

본 척도는 2014년「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2차년도 데이터의 조사항목으로,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

한 문항을 선정[38]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려운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번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역코딩 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문항 간의 



한은수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한 활동 방향 탐색

- 9 -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추정한 결과는 .825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 및 정규성 검증을 위한 기술분석 및 신

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이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잠재

평균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잠재변인 구성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분석을 통

해 나타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측정변인 간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와 통계적 모델 내 측정변인들에 대한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통계 모델의 추정 방법 결정을 위해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13개 측정변수들

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변인 정규분포성 가정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2. 남녀 청소년 집단에 대한 구인 동등성 비교와 잠재평균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성별 차이를 잠재평균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

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F검증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자체에서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39].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 및 측정 동일성, 절편동일성 성립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표 Ⅳ-2>를 통해 모형별 각각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적합도 검증은 RMSEA, TLI, CFI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으며, RMSEA는 .08이하가 적

절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40].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한 χ2값 

차이(⊿χ2)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39]. <표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7권 제2호

- 10 -

관계를 허용한 모형 1의 적합도는 TLI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90보다 낮았지만 CFI와 RMSEA 

값이 만족할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적재치를 동일하게 부여

한 모형 2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 χ2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χ2(10, N = 45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사회적낙인감1 1

2. 사회적낙인감2 .68** 1

3. 사회적낙인감3 .52** .55** 1

4. 사회적낙인감4 .44** .46** .60** 1

5. 사회적낙인감5 .59** .50** .53** .61** 1

6. 자아탄력성1 -.24**  .20** -.20** -.24** -.23** 1

7. 자아탄력성2 -.11* -.18** -.14** -.14** -.14** .37** 1

8. 자아탄력성3 -.30** -.24** -.22** -.23** -.24** .41** .36** 1

9. 자아탄력성4 -.04 -.11* -.05 -.20**  -.08 .23** .43** .17** 1

10. 자아탄력성5 -.29** -.21** -.16** -.24** -.20** .40** .28** .42** .39** 1

11. 스마트폰중독1 .19** .19** .23** .17** .15** -.15** -.18** -.23**  -.08 -.67 1

12. 스마트폰중독2 .21** .20** .18** .16** .16** -.12**  -.20* -.21**  -11* -.07 .77** 1

13. 스마트폰중독3 .10* .05 .06 .10* .04 -.12** -.12** -.16** -.10* -.04 .42** .51** 1

평균 2.13 2.04 2.05 1.85 2.01 2.76 2..91 2.56 2.95 2.71 5.15 4.53 4.39

표준편차 .69 .69 .75 .65 .74 .71 .78 .77 .74 .68 2.04 1.80 1.30

왜도 .18 .31 .17 .31 .49 -.64 -.38 -.08 -.31 -.05 .91 1.16 -.01

첨도 -.12 .24 .28 1.42 .18 1.64 -.23 -.35 -.22 -.22 .32 .68 -.09

N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p < .05 **p < .01

<표 Ⅳ-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84 124 320.353 2.583 .882 .906 .059

모형2: 측정동일성 74 134 342.052 2.553 .884 .901 .059

모형3: 절편동일성 61 147 356.945 2.428 .894 .900 .056

모형4: 요인분산동일성 58 150 358.043 2.387 .897 .901 .055

<표 Ⅳ-2>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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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9, p < .05) χ2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는데 있어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χ2 차이 검증도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고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지수이므로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

미한다[41].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TLI의 값은 조금 더 좋아지고(⊿TLI = .002), RMSEA의 값은 

동일하여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형 2와 모형 3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 두 모형 간 χ2값의 차이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χ2(13, N = 454) = 14.893, p > .05). 따라서 절편 동일성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

고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자 청소년 집단

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후, 남자 청소년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여 두 집단 간 상대 값

을 <표 Ⅳ-3>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Ⅳ-3>에서 제시된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39] 

<표 Ⅳ-2>에서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3과 모형 4의 적합도

를 검증해 본 결과, 두 모형 간 χ2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χ2(3, N = 302) = 

1.098, p > .05),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

용하여 계산되었다.

잠재변수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공통의 표준오차 효과크기(d)

스마트폰 중독 0.00 -.453** 2.766 .164
**p < .01

<표 Ⅳ-3>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평균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 < .01). Cohen[42]은 d값이 .2 이하면 작은 것으로, .5는 중간 수준,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하는, Cohen의 효과크기에 미루어 보았을 때,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에 비해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정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

성 확인절차[43]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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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측정모델의 

χ 2값,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CFI, TLI, 그리고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43]. <표 Ⅳ-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값이 .072 ~ 

.093인 것을 비롯하여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사회적 낙인감→스마트폰 중독 .591 .191 3.102** .190

사회적 낙인감→자아탄력성 -.396 .059 -6.752*** -.436

자아탄력성→스마트폰 중독 -.633 .228 -2.777** -.184

**p < .01 ***p < .001

<표 Ⅳ-5> 연구모델 통계적 유의성 검증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3)

LO90 HI90

연구모델 42 62 253.668 4.091 .885 .052 .909 .072 .093

<표 Ⅳ-4> 측정모델의 부합도

[그림 Ⅳ-1] 최종 분석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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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에서 연구모델의 구조회귀모델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

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델을 최종 분석모델로 모수치

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Ⅳ-1]과 같으며 구조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다음 간접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부트스

트래핑을 통해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경로 총효과(Standardized)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 낙인감→스마트폰 중독 .270** .190** .080*

사회적 낙인감→자아탄력성 -.436** -.436**

자아탄력성→스마트폰 중독 -.184* -.184*

*p < .05 **p < .01

<표 Ⅳ-6> 직․간접효과 분해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β=.190, p < .01)과 자아탄력성(β=-.436, p < .01)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직접

효과(β=-.184, p < .05)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β=.080, p < .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

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경로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의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잠재평균을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

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

다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14, 2]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이 더 

스마트폰 중독을 보였다는 연구결과[12, 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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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위주의 활동으로 인터넷 중독이 높았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타

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더 뛰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형성에 더 많이 사용하고[13], 스

마트폰 중독에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은 게임중독 가능성이 더 높고 여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44]를 고려해볼 때, 스마트폰 

중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개입하는 방법도 성별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SNS기반의 관계중심 활동을 주로 하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 낙인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위험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감

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 15]와 동일한 결과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우울 및 공격성[3, 4, 5], 학교폭력[6], 정신

건강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22]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개입이 함께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청소년이 겪지 않는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접근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낙인감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

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배려

도 필요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낙인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에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성향의 학

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도 어렵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학업을 중

단한 청소년을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회적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과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스마트

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16, 35, 34, 17]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스마트폰 의존을 낮

춘다는 연구 결과[14, 18]와도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은 매개변인으로 독립변인인 사회적 낙인감

에 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33, 28, 25]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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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은 감정 수준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와 스트레스 상황에서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31],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적응수준을 유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2].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스

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부분인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이

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자아탄력성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동안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 확인한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할 때 성별에 따른 접근 필요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구조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적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해 준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여 사회적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

램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종단연구 중 2차년도 자료만 대상으

로 하였다. 보다 최신 자료인 3차년도 이후 자료는 진학과 복교 등으로 인한 패널의 탈락률이 

높아 본 연구에서 측정한 관측변수의 수를 고려했을 때 구조방정식모델로 측정가능한 표본 수

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차년도 자료가 2014년 조사자료이긴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

로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잠재평균 비교와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 수를 충족하고 있

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검정고시 등으로 인한 대학진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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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발, 취업,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므로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서도 학교 밖

으로 나오게 된 이유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하고 있어 연구 참여자의 실제 상황

과 달리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을 하여 설문 결과가 응답자 반응에 의해 왜

곡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응답과 더불어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

로 인터뷰와 관찰 등을 병행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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